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2026년 (가해) 11월 15일 연중 제33주일 제 2132호

하상

주보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원종권 핀따노

사도회장: 허진 세바스찬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966-8206)

사 무 실: 703-968-3010

              703-968-3011

주      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웹사이트: https://stpaulchung.org

이 메 일: sthasang@gmail.com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는 해”

미사안내 (Mass Schedule)

제 87차 세례식제 87차 세례식

  지난 주일 (11월 8일) 교중 미사중에 세례와 견진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의 기도와 보살핌으로 19명의 신영세자가 탄생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형

제, 자매들을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

는 소중한 순간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새롭게 신앙의 길을 걷는 형제 자매들

에게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식에는 배다니엘 신부님, 원핀따노 신부님, 이스텔라 수녀님, 안다니엘 수녀님, 사목 회장님과 대부모님 가족

친지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신영세자들을 축하해 주셨으며, 이번에 영세를 받으신 하연선(로사)자매님께서 꽃

타령과 창부타령으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모든분들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하

시길 기도하며 그동안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선교부장 김은숙 스텔라

[핸드벨 연주곡 소개]

영성체

곡   명 : 아베마리아

곡해설 : 하늘로 오르시어 천상 영광을 누리시는 성모 마리아의 숭고함을 찬미하며, 거친 세상 속에서

                   성모님의 따뜻한 위로와 중재를 청하며 바치는 간절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공지사항

비범한 영성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
금주의 교리

    오늘 복음에서 앞선 두 종에 대해 주인이 칭찬하는 말마디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작은 일에 성실했기에

많은 일을 맡기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작은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 됨됨이도 운명

도 결정됩니다. 무릇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나옵니다. 독일 경제학자 E. F 슈마허는 자신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에서 인간이 보이는 경제를 얘기하며 거대해진 현대사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경제 논리에서 작은 것을 예찬하다

니 선견지명이 놀랍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선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소화 데레사 성녀는 사랑의 마음으로 감자를 깎는 것이 웅

장한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셨

고 구유에 포대기로 싸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역설적으로 세상 모든 이의 구세주임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29절) 빈익빈 부익부를 옹호하

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얘야! 넉넉해지고 빼앗기는 것이 어디 돈(탈렌트)뿐

이겠느냐? 용기가 있느냐? 넌 용기 대신 핑곗거릴 찾았구나. 너는 나의 사랑을 왜곡했다. 믿음으로 삶을 던질 용기

가 없다면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만다. 나를 모진 사람으로 여겼다면 그리 대접받을 수밖에 없구나. 작지만 힘을 보

태는 토끼풀들을 보아라. 성실하게 꽃을 피우는 민들레는 대롱 끝에 지구별을 달고 있지 않으냐. 난 작은 겨자씨 안

에 하늘나라를 숨겨두었다.’

   바오로 사도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며 우리야말로 하느님의 자녀요 상속자임을 말합니다.(1코린 3, 21-

23 참조)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성실하

게 인생길을 펴는 하느님의 종을 소개합니다. 성실은 용기와도 통합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의 날이 아닙니다. 교종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교회 여정의 중

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복음의 기쁨」 198항) 이스라엘 쪽에 사시는 푸코 신부님의 영성을 따르는 ‘예

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 수녀님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가난한 이슬람 형제를 돕는 것을 4번째 서원이라 할 정

도로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작고 소박한 지향이지만 비범합니다. 이 시대, 전염병처럼 번지는 증오와 참혹한 분쟁

을 끝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 문화, 민족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편적 형제애’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마태 25,21)

서춘배 아우구스티노 신부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11월 13일,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자비의 특별 희년 폐막을 앞두고 매해 연중 제

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로 지낼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인 11월 20일에는 자비의 특별 희년 후속

교황 교서 「자비와 비참」(Misericordia et Misera)에 서명하면서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거행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가톨릭교회는 2017년부터 연중 제33주일에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지내기 시작했고, 올

해는 열번째가 됩니다. 

   이날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모범을 보여 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이들을 향한 자비와 연대, 형제애를 실천하도록 일깨우고 촉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창조와 은총의

모든 복을 사람의 손에 맡기시어, 우리가 좋은 뜻을 세워 아버지의 섭리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돌아오실 아버지를 깨어 기다리는 충실한 종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합시다.



공지사항

8. 영어권 여성,청년 인원파악(19세-39세)

본당 내 영어권 청년 여성들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간단

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대신 설문에 참여해 주셔도 좋고,청년 여성

본인이 직접 링크에 접속하여 응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청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We are conducting a brief survey to get a head

count of the English-speaking young adult women

in our parish.

Parents are welcome to complete the survey on

their daughters’ behalf, or the young women can

fill it out themselves by clicking the link below.

Your participation will be a great help as we plan

future activities and gatherings for our young

adult women. We sincerely appreciate

      your interest and support. 

PinKorean.com/Eng

PinKorean.com/Potluck

9. 추수 감사절 브런치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실 분도 없으시고 갈 곳도 없으신

분들, 또 홀로 되신 분들이 계시면 초대하여 성당 식구

들끼리 함께 따뜻한 브런치를 나누려고 합니다.

음식 준비를 해서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준비해 오실 음식을 미리 등록해 주세요.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실 분도 신청해 주시고 음식

을 해 오시지 않아도 추수감사절을 맞아 오셔서 음식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실 분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일시 : 11월 26일 (목) 오전 11시-오후 2시

장소 : 친교실

문의 : 이성근 예레미아 (703-627-1932)

5.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베트남 선교 및 수도자 후원 

     모금 안내

일시 : 11월 14일 (토) 저녁 7시 30분, 

                11월 15일 (일) 오전 8시, 10시, 오후 2시, 5시

여러분의 정성 어린 사랑의 나눔이 베트남 선교의 밑거

름이 되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일꾼들을 양성하

는데 소중히 사용됩니다.

2차헌금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마리아의 아들 베트남

수도회 계신 수사님들 위하여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마태 9,37)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사랑의 나눔으로 동참해 주세요.

베트남 선교와 성소의 미래를 함께 열어주세요.

작은 정성도 함께 모이면 큰 희망이 됩니다

7. 애난데일 구역 미사 안내

6. 2027년 매일 미사 책 신청 

매일 미사 책 신청 : 2027년 개인용 매일 미사 책 신청

을 성물부에서 받습니다.

이번 주일 10시 미사후 주임 신부님의 말씀 사랑방이 있

으니 하상/안나회원들은 성전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4. 하상회, 안나회 말씀 사랑반 안내

11월 22일 (일) : 

요한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루가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WYD 참가자 모임 (오후 12시 30분)

3. 연중 제 34주간 일정 안내

일시 : 11월 21일 (토) 오후 3시

장소 : 에버그린 아파트 소셜룸

애난데일 구역 교우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함께 미

사를 봉헌하며 은총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11월 15일 (일) : 

하상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안나회 월례회의 (오전 11시 30분)

꾸리아 월례회의 (오전 11시 40분)

11월 20일 (금) : 베드로회 자매 모임 (저녁 8시)

11월 21일 (토) : 

성체 조배 (오전 9시), 미사 (오전 11시)

애난데일 구역 미사 (오후 3시)

2. 연중 제33주간 일정 안내

1. 교구 2차 헌금 안내

이번주에는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베트남 선교 및 수도자

후원 모금이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인류 발전 캠페인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을 위한 교구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6년 11월 8일 (연중 제 32 주일)

봉헌금 -------------- $7,237.00

교무금 -------------- $6,530.00

교무금 (신용카드) ---- $5,130.00

감사 헌금 ------------ $   750.00

2차 헌금------------- $4,166.00

온라인 봉헌 --------- $5,740.00

합계 --------------- $29,553.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오로 성당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오후 5시 - 6시 

  2026년 11월 20일 (금) 저녁 8시 - 9시 

  2026년 11월 22일 (일) 오전 6시 - 7시 

 

1. SPC 주일 미사 강론 

2. CPBC 가톨릭 뉴스

3. 성인 특집: 성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

4. 걸어서 만나는 신앙의 숨결: 미리내 성지

교중미사 예물봉헌

11/15 이번주 페어팩스 1구역

11/22 다음주 페어팩스 2구역 1반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신청 :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Cox ch 30, 830

Fios ch 30

17. 올해 사과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사과를 판매하려고 했으나 해리스

버그 성당에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 올해는 성당에서

사과를 판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6. 알려드립니다

올해 10월로 성모회 판매가 김밥, 떡, 빵, 청국장 가루

외에 다른 모든 것들 판매가 종료 되었습니다. 

올한해 본당 신자분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성모회 분

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분간 성모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김밥, 떡, 빵, 청국장

가루 이외의 것들은 판매하지 않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11. 레지오 마리애 연차 총 친목회 안내

레지오 단원의 단결과 우애를 다지고, 지난 한 해를 돌

아보며 성모님 안에서 하나되는 연차 총친목회를개최

합니다. 

일시 : 12월 6일 (일) 저녁 6시 - 9시

장소 : 친교실

대상 : 모든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참가비 : $20

문의 : 빈용식 바오로 (412-651-4927)

알링턴 교구 주최 봉사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신자 여

러분께서 기부해 주신 식품을  Western Fairfax

Christian Ministry에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나눔에 동

참해 주신 모든 신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 알링턴 교구 봉사 주간 활동 보고

15. 성당 바닥 왁스 작업 완료 및 감사 안내

지난주 성당 바닥 왁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불편하

신 가운데에도 작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 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수고해 주

신 회장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19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세례성사를 받고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 신자들이 첫 마음을 간직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

니다.

새 신자들께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

$2,100 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WYD) 펀드레이징 셔츠   

     판매

2027년 서울 세계 청년대회(WYD) 펀드레이징 셔츠 판

매를 진행합니다.

각 단체 활동시에 함께 셔츠를 착용하면 WYD를 알리

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로 소속감과 단합을 다

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판매 일시 : 12월31일까지

장소 : 성당 로비

가격 : $20

문의 : 이기열 콜베 (703-862-2569)

10. 가정용 “십자가의 길” 판매 안내

가정에서도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가정용 ‘십자가의 길’을 판매합니다. 

가정 안에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시는 신자분들

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샘플은 성당 입구 로비에 전시해 놓겠습니

다. 

일시 : 11월 29일 (일)까지 신청 마감

장소 : 성당 로비

가격 : $100

문의 : 이제완 야고보 (703-577-1395)

13. 새신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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